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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구  고  등  법  원

제 2 형 사 부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4노394   강간, 강간미수, 강제추행

피  고  인 A

항  소  인 피고인

검       사 한채란(기소), 황금천(공판)

변  호  인 법무법인(유한) 해광  담당변호사 권성우, 이완희

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. 7. 12. 선고 2024고합37 판결

판 결 선 고 2024. 10. 30.

  

주      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한다.

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아동․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

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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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    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

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(징역 2년 등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판단

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

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.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

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. 

 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

고 있다.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

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.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,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

서 용서받았다.

 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직업, 범행 경위와 수법, 범행 후 정황 

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,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

당하다.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 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

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【다시 쓰는 판결 이유】

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

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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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,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   형법 제298조(강제추행의 점, 징역형 선택), 각 형법 제297조(강간의 점), 형법 제

297조, 제300조(강간미수의 점)

1. 경합범 가중

  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[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. 4. 

6.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]

1. 정상참작감경

   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)

1. 수강명령
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6조 제2항 본문

1.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
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, 제49조 제1항, 아동․청소년의 

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, 제50조 제1항 단서

   [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

할 필요가 있다.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

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

명령, 취업제한명령,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

둘 수 있다고 보인다.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

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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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.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직업,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

범행의 동기, 수단,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,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․고

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]

1. 취업제한명령

   ○ 원심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각 강간죄: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

칙(제16622호, 2019. 11. 26.) 제2조, 구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(2020. 6. 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6조 제1항 본문, 장애인복

지법 부칙(2018. 12. 11. 제15904호) 제2조, 구 장애인복지법(2020. 12. 29. 법률 

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9조의3 제1항 본문

   ○ 원심 판시 강간미수죄: 구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20. 12. 8. 법

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6조 제1항 본문, 구 장애인복지법(2020. 

12. 29.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9조의3 제1항 본문

양형의 이유

위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

 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

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, 같

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재판장      판사      정승규  _________________________

d d d d d û rd d d d

d d d d d d d d rdd d~dvtvxquuqv}



- 5 -

            판사      이현석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판사      이강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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